
               

가정예배 순서지

찬양 ┃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기도 ┃ 하나님, 우리가 먹을 때나 놀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

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

는 법을 배우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기 ┃ 고린도전서 10:31~33

✦ 배경: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음식은 먹어도 될까, 안 될까?” 하는 문제로 다툼이 있

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다른 사

람을 배려하라고 말해요.

[개역개정] 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

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쉬운성경] 31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

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32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

돌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33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

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도록 모든 면

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1. 바울은 어떤 사람들에게 걸림돌(거치는 것)이 되지 말라고 했나요?

            2. 바울은 자기 유익을 구했나요, 아니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삶의 이야기 ┃ 

1. 집이나 학교에서 하는 평범한 일(밥 먹기, 숙제하기, 친구와 놀기 등) 중 하나를 

골라, 어떻게 하면 그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

시다.

2.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 마음이 상한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을 떠올려보고 

이번 한 주,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지 정해 봅시다. 

축복 ┃ (   　 )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축복해!

마침기도 ┃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고 공부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나만 생각하지 않고 곁에 있는 사

람을 먼저 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

도드립니다. 아멘.

2026. 6월 셋째 주 (1)

1.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2번 읽습니다.

2. 말씀이 마음에 

남도록 천천히 

눈으로 1번 읽습니다.

3.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쉬운성경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가정예배 순서지

찬양 ┃ 입례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기도 ┃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

음을 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서로를 더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기 ┃ 고린도전서 12:14~20
✦ 배경: 고린도교회에는 서로 잘났다고 비교하며 다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우리 

몸에 손, 발, 눈, 귀가 모두 필요한 것처럼 교회 안의 모든 사람도 다 필요하고 

소중하다고 말해요. 

[개역개정] 14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15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7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18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19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20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쉬운성경] 14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 발

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의 일부

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16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

고 말한다고 해서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17 온몸이 눈이라면 어떻

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18 그러나 사실 하나님

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 안에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여러 지체를 두셨

습니다. 19 모든 것이 하나의 지체뿐이라면 몸은 어디 있겠습니까? 20 그러나 지금 

그런 것처럼 지체는 많아도 몸은 하나입니다.

  

            1. 만약 온몸이 전부 눈이거나 귀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2. 이 말씀에서 '발'과 '귀'는 무슨 말을 하나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말 몸의 일부가 아닌가요?

삶의 이야기 ┃ 

1. 손, 발, 눈, 귀처럼 우리 가족은 저마다 잘하는 것이 달라요. 가족 한 사

람 한 사람이 가진 좋은 점을 서로에게 말해봅시다.

2. 우리 몸의 지체가 각자 맡은 일을 하듯, 우리 가족도 각자 맡은 일이 있어요. 

이번 한 주, 우리 가족 안에서 내가 맡아 섬길 일 한 가지를 정해 봅시다.

축복 ┃ ( 　　　 )이/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기쁘게 섬기며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축복해!

마침기도 ┃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꼭 필요한 자리에 두셨음을 

믿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게 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아끼는 한 몸 같은 가족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 6월 셋째 주 (2)

입례

1.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2번 읽습니다.

2. 말씀이 마음에 

남도록 천천히 

눈으로 1번 읽습니다.

3.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쉬운성경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